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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먹을 때는 어떡해요?” 엘리의 언니가 물었어요.

“그건 가서 상황을 한 번 보자.”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식사 전에 외삼촌과 외숙모가 기도를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각자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돼.”

“알겠어요.” 엘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잘 할 수 있어요!”

이튿날, 엘리의 가족은 차를 타고 늦은 밤까지 온종일을 

달렸어요. 마침내 외삼촌댁에 도착했을 때, 외삼촌과 외숙모가 

차에서 짐 내리는 것을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모두들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엘리는 아침을 먹으러 부엌에 가기 전에 

기도했어요. 친척들 얼굴을 볼 생각을 하니 조금 긴장이 

되었거든요. 그때, 외숙모가 따뜻한 웃음을 지으며 엘리 

옆에 앉으셨어요.

“나중에 우리 딸이 하는 미용실에 갈 건데, 같이 

갈래?”

“미용실요?” 엘리가 말했어요.

“그래! 원하면 너랑 언니랑 머리도 할 수 있어.”

엘리는 방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았어요!

아침 식사를 마친 후에 미용실로 가는 버스를 

탔어요. 엘리는 사촌 언니가 일하는 걸 보는 게 정말 

재밌었어요. 사촌 언니의 손가락이 머리를 빗고 땋으며 

앞뒤로 날아다녔어요. 모든 손님의 머리 손질이 끝나자, 

엘리는 언니들과 함께 미용실 거울 앞에서 패션쇼 

놀이를 했어요. 모두들 처음 해 보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며 깔깔깔 웃어 댔어요.

다음 날은 비가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모두 함께 

집 안에서 보드게임을 하기로 했어요. 엘리는 사촌이랑 

편을 먹고 오빠 두 명을 상대하기로 했어요. 모두들 

엎치락뒤치락 보드게임 말을 옮기면서 서로 놀리기도 

했지요.

“우리가 이겼어!” 엘리가 보드게임 판 끝으로 말을 

옮기면서 외쳤어요. 게임이 끝나자 다들 하이파이브를 

했어요. 게임에 져서 심술이 난 척했던 오빠들도 함께요.

겨우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어요. 엘리가 차 뒷좌석에 올라타는데, 친척들이 외치는 작별 

인사 소리가 들렸어요.

“보고 싶을 거야!”

“빨리 다시 와!”

“진짜 진짜 사랑해!”

떠나는 차 안에서 엘리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믿음이 다르다고 해도 모두가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었어요. ●

글쓴이는 미국 조지아주에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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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어떻게, 어디에서, 혹은 무엇이라도 예배할 수 

있”다.(신앙개조 제11조)

엘 리네 가족은 먼 곳에 있는 외삼촌댁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엘리는 정말 신이 났어요! 아주아주 오랜만에 사촌들을 

만나게 될 테니까요.

출발하기 전날, 엄마 아빠는 의논할 게 하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가족이 모이면 식사 시간에는 항상 기도를 하고, 때로는 

교회 이야기도 하지?”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엘리가 대답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를 거야.”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외삼촌과 외숙모는 이제 교회에 가지 않으시거든. 그리고 두 분은 

그런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셔.”

엘리는 얼굴을 찌푸렸어요. “왜요?”

아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그 이유를 다 알지는 못해. 

하지만 외삼촌과 외숙모는 우리를 많이 사랑한단다. 아빠 생각에는 

우리랑 말다툼을 하거나 우리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교회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우리에게 부탁하더구나.”

엘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 있는 동안 경전을 읽거나 

기도는 할 수 있어. 하지만 우리끼리 있을 때만 그렇게 할 거야.”

서로 달라도함께할 수 있어요
베서니 바살러뮤
실화에 근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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